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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지난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유행 기갖 중 미국 

내 트위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아티스트는 

방탄소년단(BTS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빌보드는 15일 트위터가 발표한 트렌드 보고서‘트

위터 프롬 홈’(Twitter From Home)을 인용해 지난 6

개월 동안 미국 사용자들이 세계 가수들 가운데 방

탄소년단을 가장 많이 트윗했다고 보도했다. 해당 보

고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에서 코

로나19로 봉쇄 조치들이 내려졌을 때 미국 트위터 사

용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것이다.

보고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대선 출

마를 선언하며 화제가 된 래퍼 카녜이 웨스트(2위), 비

주얼 필름‘블랙 이즈 킹’을 발표한 팝스타 비욘세(3

위)보다도 미국 트위터에서 더 많이 언급됐다. 래퍼 드

레이크(4위)와 신곡‘WAP’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래

퍼 메건 더 스탤리언(5위)과 카디비(9위) 등도 제쳤다.

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영어 싱글‘다이너마이

트’를 발표했으며‘다이너마이트’는 지난달 말과 이

달 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‘핫 100’에서 2주 연

속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다.

한편 한국 보이그룹 NCT와 에이티즈는 이 보고서

에서 각각 6위, 8위를 차지했다. 두 팀은 미국에 진출

한 이후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

하며 팬덤을 확장했다.

방탄소년단, 미국 트위터서
가장 많이 언급된 가수

이미경 CJ 부회장,
아카데미 영화박물관

부의장 선출

한국의 보이그룹 세븐틴이 일본 오

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네 번 연속 

정상을 차지했다.

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15

일 세븐틴의 일본 미니 2집‘24H’가 

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(집계 기간 9

월 7일∼9월 13일)에서 1위에 올랐다

고 밝혔다. 미니 6집‘유 메이드 마이 

돈’(YOU MADE MY DAWN), 정규 

3집‘언 오드’(An Ode), 미니 7집‘헹

가래’를 이은 것으로, 발표한 앨범 네 장이 잇달아 이 

차트 정상을 밟았다.

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일본 가수가 아닌 해외 

가수가 네 번 연속 1위를 기록하는 것은 이들이 처음

이다. 

앞서 9일 발매된‘24H’는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

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. 정식 발매 전 선주문량이 45

만 장을 넘겼으며, 세븐틴의 미니앨범으로는 최초로 

초동(첫 주 판매량) 24만 장을 돌파했다.

‘24H’는 세븐틴이 2년여 만에 일본에서 선보이는 

미니앨범으로 동명 타이틀곡을 비롯해 일본어로 만

들어진 다섯 곡이 수록됐다.

세븐틴, 해외 가수 최초로 
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4연속 정상

이미경 CJ 부회장

이 아카데미 영화박

물관 이사회의 부의

장으로 선출됐다.

15일 연예매체 데

드라인 등에 따르면 

아카데미 영화박물

관 이사회 의장에 

테드 사란도스 넷플

릭스 공동 최고경영

자(CEO)가, 부의장

에 이 부회장이 선

출됐다.

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로 선

임된 바 있다. 지난 2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

등 4개 부문을 수상한 ‘기생충’의 책임 프로듀서로도 주목

을 받았다.

이사진은 박물관의 건축 과정과 비전, 재정 건전성 등을 

감독한다.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, 아카데미 최고 경영자

(CEO) 돈 허드슨 등이 포함돼 있다.

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아카데미 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

예술과학아카데미(AMPAS)가 LA에 건립하고 있다. 당초 올

해 12월 개관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돼 내년 4

월30일에 문을 열 예정이다.

▲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부의장으로 선출된 

이미경 부회장. 사진=타운뉴스DB

▲ 그룹 방탄소년단. 사진=빅히트 엔터테인먼트 

▲ 보이그룹 세븐틴. 사진=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

숨은그림찾기 정답


